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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한필 기자

춘천시문화재단(이사장 함광복)이 지역의 근현대 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는 아

카이브 사업을 벌인다. 춘천시는 최근 출범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 자료를 수집해 색인별 

정보검색과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지역문화 자료 수집에 들어갔으며, 수집 

대상은 근현대 생활상과 문화가 담긴 서적, 인쇄물, 사진, 개인 일지, 생활문화사 자료를 비롯

해 미술·음악·무용·음악 등 문예활동 자료 등이다. 기증이 어려울 경우 임대도 가능하며, 자료

는 기증자의 이름을 담아 아카이브에 영구 보존한다.  

문화재단은 1차 자료가 확보되면 이를 재정리해 전문자료실에 비치하고 인터넷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이를 문화 콘텐츠로 재구성해 연구자·학

생·기업 등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각종 기록 자료는 지역문화의 큰 자산인데다 작은 자료라도 소중한 가치

가 있어 시민들의 기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춘천시문화재단은 효자2동 강원대 정문 

앞 옛 농산물품질관리소 건물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의 (033)262-

1360. 차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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